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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양정우 사무총장은 1월 9일(수) 12시 광진지부에서 열린 KT동우회(회장 이준) 2019년도 신년 하례식에 참석, 오늘 날 KT의 토대를 마련한 선배 KT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. ��전국에서 약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양정우 사무총장은 “KT선후배들이 화합과 단결, 우정을 나누는 KT동우회는 이제 어느 조직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동우회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”고 말한 뒤 “이는 은퇴한 뒤에도 변함 없는 애정과 동지애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선배님들 덕분”이라고 인사했다. ��이어 “KT는 통신국민기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인 5G 선두주자라는 목표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”며 “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의 땀방울과 비전,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KT가 100년 통신기업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”고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했다. ��한편 KT동우회는 KT퇴직사우들이 주축이 되어 회원 복지사업과 사회봉사, 일자리 정보 교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 또한 정기적인 총회와 만남을 통해 회원의 동정과 경조사를 알리는 등 KT선후배 간의 지속적인 우정과 단결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. ����김해관 위원장은 1월 9일(수) 광진지부, 구리지부, 남양주지부 등 강북지방본부를 방문하고 조합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. ��위원장은 먼저 노동조합의 2019년 사업방향과 노동현안을 설명한 뒤 남양주지부 조합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조합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 내일인 10일(목)에는 강원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. 





http://kttu.or.kr/


제13-156호, 2019년 1월 9일(수)








KT 동우회 2019년도 신년 하례회 참석  


사무총장  “동우회는 KT 선, 후배 간 상호 정보교환과 우정 ▪ 화합 나누는 구심점”�













